
보도설명자료

대미투자 규모가 2,000억불을 넘었다는 
것은 사실이 아니며, 프로젝트 관련 
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

없습니다.
< 보도 내용 >

□ 2026.9.15. 한겨레는 「한도 2천억달러 이미 넘었는데... 미, 사용후핵연료 
처리 ‘파이로’ 투자 요구」 제하 기사에서,

 ㅇ 미국이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약 4천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
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제안하였으며, 

 ㅇ 대미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이미 2천억달러를 넘어,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
순위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

< 산업부 입장 >

□ 대미투자 규모가 2,000억불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 ㅇ 한·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, 구체
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

□ 한·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,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
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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